
산업경기, 2012년 급속히 악화
상의, 글로벌 경기침체 영향으로 … 1/4분기 BSI 77로 최저수준

글로벌 경제침체 위기로 국내기업의 체감경기가 급속히 얼어붙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전국 2200개 제조기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2012년 1/4분기 경기전망지수(BSI)가

기준치(100) 이하인 77을 기록했다고 12월19일 발표했다.

2011년 4/4분기 전망치(94)보다 17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2009년 2/4분기(66) 이후 최저수준으로, 낙폭도 2008

년 말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1/4분기 전망지수가 24포인트 급락한 이래 최대를 나타냈다.

2012년 경기에 대한 불안감은 중소기업과 내수기업은 물론 상대적으로 좋은 영업실적을 올렸던 대기업과

수출기업으로 확산되고 있다.

중소기업(77)과 내수기업(75)의 전망치가 전분기보다 각각 17포인트와 18포인트 떨어졌고, 대기업(94→79)과

수출기업(99→84) 전망치도 큰 폭으로 하락했다.

권역별로는 충청권이 75로 최저치를 나타냈고 조선경기 등으로 호조를 보이던 동남권도 79로 하락했다. 다

만, 제주권(85)은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과 설연휴 관광 수혜에 대한 기대감으로 유일하게 80을 넘겼다.

세계경제 동반침체 가능성과 관련한 물음에는 응답기업의 78%가 <높다>고 답했다.

4/4분기 경기실적지수는 68을 기록해 2011년 1/4분기 95를 기록한 이후 4분기 연속 기준치(100) 아래에 머

물렀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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